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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는 서양의학뿐 아니라 자연의학에

서도 아직까지 기본적으로는 미지의 상태이다. 수십 년 동안 

자연요법 전문가 및 건강문제 기고가로 일해 오면서 암의 실체 및 치

료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저자는 

이제 암에 대한 퍼즐 조각들을 거의 다 제자리에 정확하게 맞췄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의 차단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관점에 의하면 암은 세포핵에서 우연한 돌연

변이, 방사선 조사 또는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유전물질들의 손상으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의 

회복이 암치료의 핵심이다
｜월터 라스트｜조남경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저자는 암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세포호흡 시스템인 전자전달계(respiratory chain)가 

막힘으로써 생긴다고 보고 이를 면역, 식이, 해독요법과 전자전달계 회복을 통해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법을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다(편집자 주).

몸 다루기  The Holistic Cancer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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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발생된다. 암의 발생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모델에서는 종

양의 성장을 건강한 신체에서 일어난 순전히 국소적인 사건으로 여기

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조기에 종양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일단 발견된 종양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

라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는 다르다. 공평한 조사보고들에 의하

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암을 치료한 증 들과 치료를 받지 않은 증 들 사

이에는 치료율에서 실제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1). 만

약 공정하게 통계를 낸다면 심지어는 암에 대한 화학요법이 오히려 생

명을 단축시킨다고 저자는 의심하고 싶다. 그렇다면 왜 어떤 환자들

은 전통적인 항암요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해답은 일부의 종

양들은 반드시 확산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일부의 종양들은 

항암치료를 하든지 안하든지 상관없이 무해한 상태로 남아있다는데 

있다. 현재의 암 연구는 대다수, 결코 암으로 발전하여 전이되지 않는 

매우 작은 종양들을 발견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것

들도 통계적으로는 치료된 암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암이 

몸에서 확산된다면 전통적인 항암요법은 대체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암환자의 통계적인 생존기간을 평

균 5년으로 잡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서양의학에서의 암 모델

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그릇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의 암연구자인 시거(Paul Gerhard Seeger) 박사는 이미 1938

년에 대부분의 암들이 세포핵을 에워싸고 있는 젤리와 같은 세포질, 

그리고 특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에서부터 시작된

다는 것을 증명하였다(2-1).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영양분들이 ‘전자

전달계(respiratory chain: 수소와 산소가 들어가 에너지와 물로 변

환되는 세포호흡 시스템:편집자주)’라는 일련의 효소매개 단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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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정상적으로 산화되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시거는 암세포들

에서 이러한 전자전달계가 특히 중요한 효소인 사이토크롬 산화효소

(cytochrome oxidase)가 위치하는 부위에서 다소간 차단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만약 이 효소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인체 세포에서는 마

치 곰팡이 세포에서와 같이 산소가 없이 이루어지는 에너지 생산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비능률적이며 결과적으로는 부산물인 

젖산이 과다하게 생성되어 세포 및 전신을 지나치게 산성화시키게 된

다. 시거 및 다른 연구자들은 암세포들이 정상 세포들에서 이용하는 

산소량의 단지 5-50%만을 이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 나아가

서 암세포들의 악성도(惡性度)는 산소 이용률의 감소와 정비 하며 이는 

바로 전자전달계의 차단 정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957

년 시거는 전자전달계를 차단시키는 화학물질들을 정상 세포들에 주

입하여 며칠 내로 이들을 암세포들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의 추가적인 실험들을 통해 악성도 낮은 암세포들은 면역계에 의해 용

이하게 극복되지만 악성도가 높은 암세포들은 널리 퍼지면서 지속적

으로 확산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뒤이어 시거는 수천 회의 실험들을 

통해 주로 식물에서 유래된 어떤 영양소들이 악성도가 낮은 암세포들

에서 세포호흡(미토콘드리아에서의 전자전달계-역주)을 회복시켜 이

들을 다시 정상세포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의 가장 중요한 발견을 

이룩하였다. 암이 세포핵이 아니라 세포질에서 발생된다는 시거의 발

견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1975년에서 1977년까

지 이들은 93회의 반복적인 실험들을 실시하였는데 생쥐 수정란의 세

포핵을 암세포의 핵으로 교체하는 실험들이었다. 모든 실험에서 세포

핵을 교체시킨 생쥐의 수정란은 건강하고 암세포가 없는 생쥐로 발달

하였으며 심지어는 그 자손들까지도 암이 없었다. 이와 유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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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개구리의 수정란들을 통해서도 얻어졌다(2-2).

버드위그 항암요법

독일의 생화학자이자 비만 연구자인 버드위그 박사(Johanna 

Budwig)(3)는 시거 박사의 연구결과를 임상적인 차원에서 확인하였

다. 1950년대에 그녀는 암환자의 암세포에서 전자전달계가 차단된 

것을 느리게 퍼지는 황록색의 반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검사법을 개발하였다. 

충분한 양의 고품질 아마씨 기름과 유황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및 메

티오닌을 섭취하게 하면 황록색 반점이 사라졌는데 이를 통해 차단되

었던 전자전달계가 다시 작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종양들도 사라져서 

암환자들이 회복되었다. 유황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주된 음식은 생우

유를 발효시켜 만들어진 코티지치즈(cottage cheese)의 형태로서 독

일 전통의 저지방 치즈인 크바르크(Quark)였는데 그녀는 유황 아미

노산을 공급하는 모든 음식들은 “가능한 자연적”이어야만 한다는 조

건을 달았다. 

섭취된 음식물에서 유래된 전자들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는 

산화과정을 통한 에너지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수지방산(EFA)과 시스테인을 함유하는 분자 사이

를 연결하고 있는 교량을 따라 흐르도록 되어있다. 이 교량은 사이토

크롬 산화효소 단계에서 대사성 및 미생물 부산물들과 독성물질들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 이에 의해 인체 세포에서의 에너지 생산은 종양 

발생의 전제조건이 되는 곰팡이 세포 유형의 에너지 생산방식으로 전

환된다. 이렇게 막힌 교량을 신선한 시스테인-필수지방산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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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리하면 전자들의 흐름이 재개되어 세포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 

버드위그가 발견한 전자전달계를 차단하는 대사적 부산물의 유형

은 주로 상품화된 다가불포화(polyunsaturated) 기름들에서 유래된 

변성 지방산을 함유하는 인공적 기름들, 마가린이나 마요네즈와 같이 

화학적으로 경화시킨 기름들, 그리고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가공 처

리되는 식품에 첨가되는 합성의 항산화 방부제들 등이었다.

전자전달계에서 차단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복원시키려면 유황아

미노산들과 필수지방산들을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지

방산들의 지나친 훼방이 없는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고용량을 섭취하

는 것이 좋지만 인지질인 레시틴(lecithin)의 부가적인 섭취는 매우 유

익하다. 또 다른 유황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을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도 인체에 흡수되면 시스테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또한 유용하지

만 고용량의 섭취는 적절하지 않다. 

버드위그에 의하면 활력의 증가와 같은 유익한 결과들은 수일 또는 

수주 이내에 빈번히 관찰될 수 있지만 종양 자체는 수개월이 지나야만 

위축되기 시작할 수 있었다. 게다가 또한 그녀가 적혈구들과 혈청에

서 관찰하였던 벌레모양의 미생물들(Canceroben, 암을 유발하는 미

생물-역주)도 점차적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버드위그의 항암요법에는 저자로 하여금 실행을 망설이게 

만드는 문제점들이 있다. 버드위그 식사법에서는 유제품들이 매우 높

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식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소화 장애 또

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 알려진 바대로 우

유에는 종양의 성장, 특히 호르몬에 민감한 종양들의 성장을 촉진시

키는 것으로 밝혀진 인슐린과 유사한 성장호르몬(IGF-1)이 함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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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게다가 버드위그와 마찬가지로 저자도 생우유내지는 가열하

지 않은 우유가 건강에 유익하다고 여기기는 하지만 호주와 같이 의료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들과 미국 대부분의 주들에서 그런 우유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버드위그는 자신의 항암요법으로 암환자들

에게서 90% 정도의 치료율을 거두었는데 발효 및 날것 유기농 제품들

을 고용량으로 투여했을 것이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전통적으로 평소

에도 유제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저자는 시판되

는 비유기농 유제품들 및 저온살균 처리된 코티지치즈를 섭취할 경우

의 치료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아마도 버드위그가 거둔 것보

다는 훨씬 더 낮을 것이다. 

인슐린 유사 호르몬(IGF-1)의 존재는 명백히 버드위그의 치료결

과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것은 종양의 성장을 위한 조건들

이 제거되면 IGF-1의 존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IGF-1과 유당(lactose)은 주로 유청(whey)에 존재하므

로 무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버드위그는 저지방 치즈(quark)뿐만 아

니라 버터밀크, 신선한 생우유, 발효된 독일김치(sauerkraut) 그리

고 물에 불려 발아시킨 곡물(soaked grains) 등과 같은 자신이 고안

한 식이요법에서 권장되었던 식품들이 장의 건강에 유익한 박테리아

를 대량으로 공급해준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그녀의 항암요법에서 핵심적인 부분

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녀의 항암요법에 대해서는 수많은 찬사들이 있어왔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미국의 어떤 전립선 암환자가 2000년

에 버드위그(그녀는 2003년에 향년 95세로 타계 하였다)에게 개인적

인 자문을 구했었는데 모든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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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환자는 6년 후에 심장발작으로 사망하였다. 비록 그 환자가 독

일산 저지방 치즈 대신에 미국산 코티지치즈를 섭취하기는 하였지만 

그가 지속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던 버드위그 항암 프로그램에 

의해 발생하리라고 예측할 수는 없었던 문제였다(4).

저자는 버드위그의 접근방법에서 이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결함들을 발견하였다. 버드위그의 식이요법이 염증을 촉진

할 수 있는 인(phosphorus)의 비율은 낮아서 암의 치료에 도움이 되

기는 하였다. 그러나 칼슘의 비율은 상당히 높았던 반면에 마그네슘

의 비율은 낮았는데 이것은 많은 조건들 특히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

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버드위그가 병용할 수 있

는 항균요법을 실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인회석을 형성하여 신장결

석 및 동맥경화 등의 병적인 석회화 질환들을 일으키는 나노박테리아

(nanobacteria)의 석회화를 일으켰던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5). 게다

가 버드위그는 필수지방산(EFA)을 산화로부터 보호해주는 비타민 E

의 사용을 찬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의 식이요법을 실행하였던 

암환자들 대부분의 혈액에는 보호되지 못한 필수지방산이 고농도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만약 이 환자들이 자동차 배기가스, 능동적 또는 

수동적 흡연, 그리고 특히 염소로 소독된 수돗물 등에 의한 산화작용

에 노출되었다면 고농도의 필수지방산은 대량으로 내부적인 자가-산

화를 일으켰을 것이다. 염소로 소독된 수돗물은 동맥경화 및 심장발

작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6). 이러한 영향들을 고

독일의 암연구자인 시거(Paul Gerhard Seeger) 박사는 

이미 1938년에 대부분의 암들이 세포핵을 에워싸고 있는 

젤리와 같은 세포질, 그리고 특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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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저자는 저지방 치즈(quark)에다 우유, 버터밀크, 그리고 유청

(whey)을 추가하여 이용하는 것을 회피하는데 이들 모두 칼슘의 함

량이 높기 때문이다. 대신에 저자는 마그네슘을 고용량으로 섭취하

기를 권장한다. 더 나아가 저자는 또한 새로 개봉한 아마씨 기름병

에 천연 비타민 E를 첨가할 것을 권장한다. 일부의 우려들과는 반대

로 천연 비타민 E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전자전달계를 방해하지 않

는다. 또한 버드위그는 자신이 고안한 식이요법에 대해 동요하는 모

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심지어 종양들과 전이된 암들이 소멸된 이

후에도 가공 처리된 육류, 식당 음식, 또는 방부제 및 합성 항산화제

가 함유된 다른 음식들을 습관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일부의 환자들에

서는 암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 여기에는 암 유발 미생물

들(Canceroben)의 갑작스러운 증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은 수주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으며 시스테인 및 아마씨 

기름의 섭취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종양이 완전히 소멸

되고 나서 대략 5년이 지나면 버드위그가 권장하였던 건강식품들에다 

일반식품들을 점차적으로 추가하여 섭취하는 것은 거의 위험하지 않

다. 여기서 우리는 저자가 버드위그 항암요법에서 빠뜨린 부분들 중

의 하나라고 여기는 암 유발 미생물들의 역할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

다. 버드위그는 암의 원인 및 치료에서 암 유발 미생물들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다. 

암 유발 미생물들

때때로 저자는 악성 종양들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혈액을 주입하

는 것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반면 노인들이나 암환자의 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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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글들을 접한다(7). 이것은 암이 인

체의 활력과 면역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많

은 독립연구자들이 모든 암환자들의 혈액과 종양 속에는 어떤 다형

성(pleomorphic) 미생물들이 증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8). 이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독일 미생물학 교수인 귄터 엔더라인(Guenther 

Enderlein)에 의한 것인데 1925년 그는 정상적으로는 미세한 콜로이

드 단백질 단위들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미생물의 서로 다른 상태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에 의하면 다양한 퇴행성 질환들 특히 암에서는 

이러한 단백질 단위들이 성장하여 구균들(cocci) 및 좀 더 상위 형태

인 세균들(bacteria)이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진균류(fungi)가 된다.

엔더라인에 앞서 19세기에 프랑스인 교수인 앙트완느 베샹

(Antoine Bechamp)도 또한 이와 유사한 미생물들을 기술하였으

며 발효미생물(microzymas)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890년 스코틀

랜드 병리학자인 윌리엄 러셀(William Russell)도 또한 암 유발 미

생물을 발견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이것의 형태는 종양들에 존재하는 

러셀소체(Russel body)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여러 다른 연구자

들(Royal Rife, Wilhelm Reich, Virginia Livingston-Wheeler, 

Alan Cantwell, 그리고 Gaston Naessens 등)이 대부분은 서로들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동일한 현상을 기술하였다. 

하지만 정통의학에서 미생물들은 언제나 동일한 형태를 가지며 바이

러스가 변하여 세균이나 진균이 될 수 없다는 정설을 고수해왔다. 이

로 인해 정통파 미생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죽은 조직에서 죽은 상태

로 염색된 미생물들을 관찰하거나 또는 장기간에 걸쳐 고배율로 살아

있는 조직에서 살아있는 미생물들을 관찰하는 대신에 단기간 동안에

만 살아있는 미생물들을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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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이러한 미생물을 통칭하여 암 유발 미생물(cancer 

microbe)이라고 부르는데 악성 종양들을 유발할 수 있는 위해성을 많

이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미생물은 면역계를 심각하게 약화

시켜 암세포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버린다. 이 미생물의 발

달된 형태들에서 방출되는 독소들은 말기 암에서처럼 특징적인 악취

를 풍기며 실험 동물들을 죽게 만든다. 만약 이 미생물과 이들이 만들

어낸 독소들을 실험동물들에 주입하면 암을 일으키게 된다. 앞서 언

급되었던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암 유발 미생물을 파괴하거나 억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하였는데 이로 인해 종종 암이 치료되거나 

경감되기도 하였다. 암 유발 미생물은 보통 건강과 활력이 쇠퇴하면

서부터 증식하기 시작한다. 이 미생물은 병든 세포들이 파손되어 생

성된 부산물들로부터 기원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체가 덜 건강해

질수록 이 미생물은 마이코플라스마(mycoplasma, 세포벽이 없는 가

장 작은 자유생활 미생물-역주) 단계로부터 점차적으로 세균 및 진균

의 형태들로 발달된다. 면역계와 면역작용을 약화시킴으로써 이 미생

물은 암이 발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준다. 암 유발 미생물이 만

들어낸 독소들은 또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전자전달계를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 암 유발 미생물의 발생에 크게 기여하는 두 가지 요

인은 썩은 치아와 장에서 유해한 미생물들이 지나치게 증식 하는 것이

다. 썩은 치근들과 주위의 턱뼈는 유해한 혐기성 미생물들의 집중적

인 번식처가 되어 독소들을 지속적으로 순환계로 유입시킨다(9). 위

장관에 유해한 미생물이 지나치게 증식하는 것은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면역계를 황폐화시켜 빈번히 자가 면역 질환들과 칸디

다균과 연관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10). 따라서 전자전달계를 복

원시키는 것 이외에도 인체에 해독을 끼치고 면역계를 무력하게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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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생물들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치

료는 미생물들이 만연하게 된 주된 원천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

하는데, 즉 미생물을 죽이는 강력한 약물들을 사용함과 동시에 해독

요법을 병행하여 위장관을 정화시키고 모든 충치들을 제거하여 미생

물의 서식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위장관을 정화시키려면 적절한 양

의 살균 약물을 사용하여 유해한 세균 및 진균을 죽이고 나서 탄수화

물을 섭취하기 전에(식사 중간 또는 식사 전에-역주) 고용량의 유산

균 제제(probiotics)를, 가급적이면 집에서 만든 유산균 발효유로 섭

취하는 것이 좋다. 살균 치료에서는 강력한 처방들이 필요하며 최소

한 몇 주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가 선호하는 방법은 

탄산나트륨과 루골(Lugol) 용액 또는 정제 형태(Iodoral)로 고용량

의 요오드를 대략 3주에 걸쳐 투여하며 이후의 추가적인 치료기간에

는 산성화된 아염소산나트륨(ASC)을 투여한다(11). 또한 대량의 쑥

(wormwood)과 포다르코(paud’arco) 또는 올리브 잎 추출물 등을 복

용하는 것도 강력한 살균효과가 있다. 소위 전자 살충기(electronic 

zapper)나 자기펄스 변조기(magnetic pulser)도 사용이 가능하며 다

른 다양한 살균 약물들도 사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면역계도 특정한 영양제들을 투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데 특히 셀레늄, 아연, 마그네슘, 요오드, 그리고 비타민 D(햇빛) 등

이 유용하다. 다른 많은 유용한 건강식품들 중에서 특히 자줏빛 주스

를 만들어내는 딸기류의 열매들(예를 들어 cranberry-역주)이 크게 

도움이 된다. 일부의 암환자들은 주로 살균 약물들을 투여하여 치유

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암환자들은 전혀 그런 행운은 없었다

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암의 원인과 이에 따른 치료법이라는 관

점에서 볼 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암치료법들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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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성공과 일부의 실패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여기면 무난할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전달계의 복원과 더불어 살균요법을 병행

하여 실시하는 것은 암의 생화학적 원인들을 극복하여 매우 높은 치료

율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해독요법  

암 유발 미생물이 만들어낸 독소들에 의한 문제에 덧붙여 식품 및 

환경에서 유래된 독소 및 비생물학적 화합물에 노출되어 입은 손상도 

또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손상은 면역계를 크게 약화시키는데 시거

(Seeger) 뿐만 아니라 버드위그도 이것이 전자전달계를 차단하는 하

나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자연요법 전문가들은 이러

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연의학적인 모든 항암요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독요법과 오염된 음식과 화학처리된 음식의 섭취를 회

피하거나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거슨요법(Gerson Therapy)

(12), 포도요법(Grape Cure)(13), 또는 브루스요법(Breuss Cure)

(14) 등과 같이 오래 전부터 암치료의 효용성을 인정받은 대부분의 자

연요법들에서도 또한 암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날 음식들과 영양제들

을 이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도 하지만 거의 전적으로는 해독요

법과 청정한 섭생에 의존하고 있다. 포도요법과 브루스요법은 반단식

(semi-fasting) 요법으로 암의 초기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체중과 활

력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적절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좀 더 넓은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실행하기는 좀 더 까다로운 거

슨요법은 좀 더 진행된 암환자들에게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이러한 해독요법과 자연회귀적인 섭생에서는 활력을 높이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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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유기농 식품, 화학처리 되지 않은 식품, 그리고 날 음식과 생쥬

스 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정통의학의 비웃음

을 받고는 있지만 최근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

은 십자화과 채소들을 날것으로 한 달에 세 접시 정도 먹는 것은 방광

암의 발생 위험성을 40% 낮춰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채소들을 

익히게 되면 항암효과는 소실된다고 한다(15). 한편 최근에 한 의학연

구에 의해 해독요법의 또 다른 근거가 입증되었는데 세포들에서 단백

질 파편들 또는 손상된 단백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장기들을 젊고 건

강하게 유지시킨다고 한다(16). 물론 이 연구 성과를 실용화하여 특허

를 받을만한 약물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 해독요법의 근본적인 중요

성은 암 유발 미생물들이 손상된 단백질 찌꺼기에서 분리된 매우 작은 

단백질 마이코플라스마에서부터 발생되어 점차로 세포의 내부에 축

적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백질 찌꺼기가 좀 더 상위 수준인 세균 및 진균의 형태로 발달할수

록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유산소 대사는 좀 더 차단되고 염증발생 가능

성은 좀 더 높아져서 전신의 활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엽록소가 풍

부한 날 음식을 섭취하는 해독요법은 체액을 강력하게 알칼리화 시켜

서 염증과 통증을 없애준다. 날 음식 해독요법에서 통증 및 염증은 보

통 대략 3일 이내에 사라진다. 단지 중탄산염(소다-역주)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단 기간 내에 강력한 알칼리화와 통증해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7일 동안 한시적으로 날마다 공복에 또는 식후 2-3시간 후에 

소다 반티스푼을 물에 타서 복용하면 된다. 만약 통증이 있다면 몸을 

알칼리화 시키면 된다는 것을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하라. 살균요

법은 암 치료의 첫 단계로서 암 유발 미생물 및 다른 미생물들을 특히 

진균류를 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생물들의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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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장 및 썩은 치아 부위를 정화시키고 추가적으로 세포들에서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해야만 한다. 이것은 차근차근 실시해야할 과정이며 좀 

더 강력한 초기 해독요법을 실시한 이후에는 장기간 청정한 섭생을 유

지할 필요가 있다.

종양의 발생원인

정말로 무엇이 실제로 암을 발생시키는 것인지는 여전히 미해결된 

문제이며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도 아직은 미

지수이다. 이제까지 언급된 모든 요인들이 암의 핵심적인 요인들이기

는 하지만 류머티스성 관절염 및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면역성 질

환들과 만성피로증후군도 또한 여기에 포함시켜야할 것이다. 암 유발 

미생물은 이 모든 경우들에서 존재하는데 버드위그는 암환자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전자전달계가 차단되는 당뇨병 및 다른 질병들에 대해

서도 명백하게 언급했으며 또한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면 그 질병도 회

복될 수 있다. 자가면역 질환들의 치료와 비교하면 암치료에서는 추

가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인체의 특정한 작은 부위에 대한 파괴

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만성

질환들은 만연된 만성염증과 연관된다. 만성염증은 면역계가 감염원

들, 즉 암 유발 미생물들 또는 병든 인체세포들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결과이다.

만약 어떤 질병의 원인이 매우 제한된 인체의 어떤 부분에만 나타

난다면 염증성 면역반응도 단지 그 작은 부위에서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한 그룹의 세포들이 독성 화합물들의 축적에 의

해 비정상 상태가 되어 국소적인 전자전달계의 차단과 이로 인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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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마이코플라스마의 증식이 생긴다면 일어날 수 있다. 만약 면역

계가 성공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는데 실패한다면 만성염증으

로 이어져서 인체세포들에 대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격전지 주위에 단단한 섬유벽을 만드는 섬유증

(fibrosis) 과정으로 진행되어 마침내는 종양이 형성될 것이다. 만약 

면역계가 아직은 강력하여 전자전달계의 손상이 국소적인 상태이고 

암 유발 미생물로 인한 전신적인 문제로 파급되기 이전이라면 어떤 독

소들도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종양 주위의 염증이 가

라앉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양성의 또는 잠복성 종양이라고 부를 수 있

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요인들이 좀 더 심각해져서 종양부위 세포들

의 활력이 크게 감소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세포분열을 하는 단계에

서 혈액 공급은 여전히 충분하다면 종양은 성장하게 된다. 종양 내부

의 암 유발 미생물들은 점차로 호전적으로 변하며 높은 산도와 만성염

증의 도움을 받아 암세포들이 주위 조직으로 침입하는 것을 도와주게 

된다. 암 유발 미생물 및 다른 미생물들이 전신에 걸쳐 활성화되는 것

에다 만연된 전자전달계의 손상이 부가되면 암세포들은 종양 부위에

서 벗어나 번식할 비옥한 땅을 찾아 나서 인체의 다른 부위들에 부착

되어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암의 전이(metastasis)라고 부

른다. 어떤 면에서 암성 종양들은 버섯과 비교될 수도 있는데 양자 모

두 광범위한 진균성 뿌리(fungal root)와 지지 체계로부터 발달되기 

만약 면역계가 아직은 강력하여 

전자전달계의 손상이 국소적인 상태이고 

암 유발 미생물로 인한 전신적인 문제로 파급되기 이전이라면 

어떤 독소들도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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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종양-버섯 그 자체는 대부분의 손상을 일으키는 지지 체

계와 진균의 만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유해하다. 최종적으로 암 유

발 미생물이 진균의 형태로 발달되어 만연한 것이 전신에 해독을 끼치

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암의 마지막 단계인 악액질(cachexia) 상태라

고 부른다.

종양의 위치

어떤 종양을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 예를 들어 우측 보다는 좌측 유

방에서 생기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은 서로 다른 요인들이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문제이다. 종

양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소적인 독소오염으로 인해 미토콘드리아에

서의 에너지 생성기전이 손상되고 세포의 활력이 감소되어 곰팡이에

서와 같은 비정상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실험적으로 어떤 특

정한 부위에 전자전달계를 차단하기에 적당한 농축된 암 유발 미생물

이나 독소를 주입하여도 종양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암 유발 가

능성은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지속

적으로 조사되는 경우, 또는 지하수맥에서 방출되는 지자기파(수맥

파-역주)가 강하게 방출되는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경

우, 또는 종양 부위에 대해 방사선 조사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등이다.    

침구경혈 전기저항 진단을 실시하는 자연요법 전문가들은 특정한 

치아와 특정한 장기 또는 같은 쪽 신체의 특정한 부위가 서로 연계되

는 것을 나타내는 도표를 개발하였다(17). 만약 어떤 치아가 치근관 

신경치료로 인해 신경이 차단되었다면 이 치아와 연계된 장기는 스트

레스를 받게 된다. 만약 이런 상태가 암 유발 미생물의 전신적인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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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의 저해와 맞물린다면 그 장

기에서는 종양이 발생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전립선에는 

아연이, 갑상선에는 요오드가, 그리고 흉선에는 마그네슘이 고용량으

로 필요하듯이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 고용량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결

핍된 경우일 수도 있다. 이런 결핍이 다른 악화 요인들과 맞물린다면 

그 내분비선에서는 종양이 발생될 수 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단단하게 조이는 브래지어를 습관적으로 착용

하는 것도 발병의 위험성을 크게 높인다(18). 강물의 유속이 감속되

는 부위에서 퇴적물이 쌓인다는 원리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유방 부위에서 림프액 순환이 저해

되면 독성 화합물들이 유방의 지방조직에 축적될 수 있다. 또 다른 문

제는 왜 한쪽 유방이 다른 쪽보다 더 잘 유방암에 걸리는가라는 것이

다. 이 문제의 해답은 감정적인 차원(우뇌반구와 연관-역주)에서 찾

아야만 할 것이다.

감정문제와 암

버드위그 박사는 또한 그녀의 환자들에게 감정적인 문제들의 해소

에 대해서도 역설하였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항암요법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기술하였다. 저

자도 그녀의 암치료 성공률이 유명한 치료자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환

자들의 긍정적인 기대감에 의해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고 확신하고 있

다. 또 다른 독일인 연구자인 하머(RykeGeerd Hamer) 박사는 암의 

종류들과 종양의 위치들을 특정한 종류의 심리적인 충격과 연계시켜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녀, 가정 또는 어머니와 연관된 정신적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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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좌측 유방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연관된 

정신적 충격은 우측 유방에 영향을 미친다(19).

하머 박사는 대부분의 전이성 암들 또는 2차성 종양들이 암이라고 

진단 받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예후로 진단된 환자들이 갖는 암에 대

한 두려움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발생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한 해법은 암을 유발시킨 정신적 충격을 파악해서 이를 중화

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두려움이 미치는 

강력한 영향은 또한 원격치료자이자 신지학자였던 죠프레이 허드슨

(Geoffrey Hodson)의 관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이미 한쪽 유

방에 암수술을 받았던 한 여자가 다른 쪽 유방에서 암이 생겼을까 두

려워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였다. 두려움은 그 여자의 유방 주위에 짙

은 회색의 오라(aura)를 만들어냈는데 이로 인해 그녀는 점차로 통증

이 증가되고 종양이 발생되어 마침내는 수술을 권유받게 되었다. 허

드슨이 그녀의 유방 주위 오라를 정화시키고 두려움을 다른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시키자 회색의 오라는 점차로 해소되었으며 또한 종양

과 통증도 사라지게 되었다. 허드슨은 만약 그녀가 수술을 받았더라

면 암은 거의 다시 재발하였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20). 유방암 중

에서 유관상피내암(DCIS)은 빈번하게 침습적인 종양으로 발달하지만 

대체적으로 해가 없는 유방에서의 석회화 병변이다. 의학계에서의 우

선적인 치료는 유방절제술(mastectomy)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방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의 1%에서는 악성 종양의 국소적 재발이 일

어나며 또 다른 1%에서는 원격 전이가 일어난다.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유관상피내암을 가진 여성들은 암이라고 진

단받은 것보다는 악성 종양으로의 재발을 훨씬 더 두려워한다고 한다

(21). 해가 없었던 석회화 병변이 유방절제술 이후에 악성 종양으로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의 회복이 암치료의 핵심이다• 월터 라스트 53

재발되는 것은 매우 두려워할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 여성들은 처음

부터 유방절제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도록 자신들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느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두려

움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장기의 활력 부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종합

적인 암치료법의 좀 더 중요한 관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

을 실행에 옮기려면 이완내지는 명상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유도된 심

상훈련을 날마다 실시하는 것이 좋다.  

합리적인 암치료 프로그램

합리적인 암치료 프로그램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만 한

다:

•면역요법-강력한 살균요법 및 면역강화요법

•�버드위그(Budwig)의 원리에 따른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의 

  기능회복

•�유기농 자연식품과 오염되지 않은 물을 이용한 해독요법 및 체액의 

알칼리화

•�연관된 장기의 활력을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정화시키기 위한 날마다의 

심상훈련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신적 충격들을 찾아내서 중화시키기 
•암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다른 모든 조건들을 치료하기 

•암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약들 및 치료법들.

종양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기 위하여 고약(CasemaⓇ)(22) 또는 중

탄산나트륨(23)을 사용하는 것도 때로는 가능하지만 해독요법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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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면역요법, 대사기능 개선, 감정충격 해소 등을 포함하는 전인적

인 암치료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단독으로는 실

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치료법들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

램을 원한다면 저자의 홈페이지(http://www.the-heal-yourself-

series.com)를 참고하기 바란다(24). 그러나 전인적인 암치료 프로그

램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조건들에서 최상의 

치료약들과 치료법들을 조합하는데 일치된 의견이 나오기는 드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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